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0.(수) 배포시점 배포 2026. 6. 10.(수) 회의 종료 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청자 시청권 확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6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 특정 경기를 과도하게 중복편성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월드컵 중계 방송사업자에 대해 권고했다.

 방미통위는 월드컵 경기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 편성될 경우, 국민 시청권이 

제약되고 다양한 볼거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의 경우

에는 순차편성 예외로 인정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순차편성에 대한 권고는 최근 새롭게 구성된 ‘제9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위원장 고민수)’에서 지난 8일 제1차 회의를 통해 

「방송법」제76조의5에 근거해 제안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만큼 시청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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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권고문 전문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순차편성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76조의5에 따라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북중미 월드컵을 중계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인 편성을 권고한다.

다만, 한국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 국민 관심이 높은 경기에 

대해서는 순차편성의 예외를 인정한다.

2026. 6. 1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